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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법에 따른 분질미 계통의 주요 작물학적 특성 및 수량성 변화

정지웅1*, 정종민1, 모영준1, 김보경1

1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서론]

쌀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재고문제가 심화되면서 가공산업을 통한 소비촉진이 강조되는 반면, 다양한 차별화·고급화 쌀 가공

품으로 국민 식품소비 행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균일품질 쌀가루의 대량 생산·유통 체계 확립이 전제된다. 최근 

건식제분만으로도 고품질 쌀가루 생산이 가능한 분질미 원천소재 ‘수원542호’를 확립하여 ‘조평’과의 교잡후대로부터 병저

항성이 개선된 유망계통들을 육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질미 조생계통들의 보통기 재배 시 예상되는 문제점인 고온등숙과 

수발아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절적한 재배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수원542호’와 유망계통들을 다양한 재배법에 준하여 생

산력시험을 실시하고 수량성과 주요 작물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분질미 원천소재인 ‘수원542호’ 및 ‘조평’과의 교잡 후대계통으로 복합저항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을 발현

하는 유망계통 ‘8701’ 및 ‘8702’를 보통기(이앙 5월30일, 질소 9kg/10a), 초다수(이앙 5월30일, 질소 18kg/10a), 이모작(이앙 

6월25일, 질소 9kg/10a) 및 만기(이앙 7월10일, 질소 7kg/10a) 등 4가지 재배법에 준하여 이앙재배를 실시, 수량성과 함께 주요 

작물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질계통들의 수량성은 시비량 수준 보다 출수기 이후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통기 재배에서의 ‘수원

542호’ 대비 초다수 재배에서 ‘8701’와 ‘8702의 출수기는 7월말로 비슷하였으나, 다비재배에 따른 증수 효과는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반면, 출수기가 8월 하순인 만기재배에서 현미수량성이 각각 27%(수원542호), 35%(8701) 및 45%(8702)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기온이 높은 7월 하순 보다는 8월 중하순에 이삭이 여물 때 수량성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질미가 고온등숙 여건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기 및 초다수 재배에서 출수기 이후 15일 및 

30일 동안의 평균기온이 28℃ 및 27℃로 매우 높았으나, 만기재배에서는 22∼23℃ 및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이모

작 재배에서의 26℃ 및 24℃는 보통기에 비해 낮았으나, 수량증대 효과는 초다수 재배와 비슷한 10% 수준으로 충실히 이삭이 

여물기에는 여전히 높은 평균기온임을 암시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원542호‘는 출수 후 완숙기까지 55일(보통기·초

다수)∼60일(이모작·만기)이상이 소요되었으나, ‘8701’과 ‘8702’는 약 일주일 정도 짧았다. 등숙기 고온회피에 의한 분질미 

계통의 수량성 향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현미 천립중을 들 수 있었는데, 보통기 및 초다수 재배에서는 18.4∼

19.9g 정도였으나, 만기재배에서는 21.0∼22.8g 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중부지역에 비해 이앙직후 기온이 가파르게 상

승하는 남부평야지에서 충분한 영양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삭이 패는 일반 조생종 보다는 ‘수원542호’와 유망계통인 ‘8701’ 

및 ‘8702’의 기본영양생장성이 충분히 클 것이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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